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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hysical therapy diagnosis process requires high-level background knowledge, the ability to obtain added 

information from patients, accurate examination skills, and a framework for transforming thoughts into a diagnostic decision. 

Thus, the physical therapy diagnostic process is highly complicated and difficult work. To function as autonomous professionals, 

physical therapists must develop effective clinical diagnosis skills. As such, mobile application aids can help with accurate and 

scientific diagno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usability of a mobile application for physical therapy 

diagnoses.

Methods: In this study, a diagnostic application was developed using App Inventor, the development environment was the 

Chrome web browser for Windows 10, and the mobile application was run on a Google Pixel 5. The developed application was 

evaluated for usability by 20 physical therapists with more than 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the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field, and a us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for accuracy, convenience, satisfaction, and 

usability. The collected Likert scores were converted into percentages and analyzed as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consisted of an initial screen with program guidance, 18 screens presenting the algorithm, 

and 12 screens presenting the estimated diagnosis based on the algorithm. As such, the usability evaluation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was as follows: accuracy 100%, convenience 90%, satisfaction 91%, and usability 88%.

Conclusion: The newly developed mobile application for physical therapeutic diagnoses has a high accuracy, and it 

will aid in building an easy and reliable physical therapy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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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올바른 진단은 오랫동안 강력하게 의료계의 권위

를 지탱해준 도구이다(Jutel & Lupton, 2015). 따라서 

환자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물리치료사는 주

의해야 할 환자의 특이 상태를 고려하여 진단을 수립

해야 한다. 진단이란 질환과 관련된 징후 및 증상의 

분류로서(APTA, 2020)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징후 및 

증상의 본질과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이며 원인에 따

른 결과를 분류하는 행위이다(Liu & Fletcher, 2006; 

Zimny, 2004). 진단 영역에서 의사에 의한 진단과 물리

치료사에 의한 진단은 목적과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Jette, 2009). 즉,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단은 주로 질병, 장애 및 손상의 원인을 

분류하는 반면 물리치료사에 의한 진단은 주로 그로 

인한 결과를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적 진

단의 초점은 감별 평가 및 기능 장애 규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yriax는 “모든 통증은 원인이 있고 치료는 그 원인

을 해결해야 하며........(중략)........진단을 잘 하면 치료

는 성공적이다.”라는 말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mbergt, 2013). 따라서 물리치료의 성공적 수행

은 진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

나 진단 과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틀 속에

서 환자로부터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정확한 진단은 높은 수준의 배

경 지식과 섬세한 작업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

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물리치료 

진단은 매우 어려운 전문적 행위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보조적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10여년 전부터 의료 종사자들은 의료 행위의 일부

로 모바일(mobile) 기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리고 기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Buijink 

et al., 2013; Payne et al., 2012). 최근까지도 이러한 

모바일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Osei & 

Mashamba-Thompson, 2021). 의료 영역에서 진단과 관

련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에볼라(ebola), 사람면역

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중증급

성호흡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COVID-19 등과 같은 감염성 질병의 검사에 사용되었

다(Sutcliffe et al., 2017; Udugama, 2020; Yahya, 2019). 

Jutel과 Lupton (2015)은 의학적 진단 관련 어플리케이

션 131개를 분석하여 진단 효과 관련 57종, 어플리케이

션 형식의 의학 서적, 논문, 진단 관련 출판물 24종, 

진단 코딩 보조 도구 20종, 어플리케이션 형식의 진단 

의학 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교육 도구 15종으로 어플

리케이션을 분류하였다. 이중 순수 진단 관련 어플리

케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진단 효과 관련 57종

이다. 이는 온전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할 목적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매우 부족함을 의미한다.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 되는 각종 물리치료 관련 어플리케이

션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들은 물리치료 실무의 효율성과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물리치료 영역에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과 

측정 및 선별 검사 관련 15종, 평가 관련 10종, 물리치료 

기법 관련 6종, 교육 관련 14종, 치료 관련 2종, 환자 

관련 9종, 학술지 관련 6종, 해부학 관련 3종 등 총 

80종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알려져 있다(Physiopedia, 

2023). 이중 물리치료 진단과 가장 관련이 있는 어플리

케이션은 측정 및 선별 검사 관련 15종의 어플리케이

션과 평가 관련 10종의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으

나 의학 영역에서 보고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Jutel 

& Lupton, 2015; Sutcliffe et al., 2017; Udugama, 2020; 

Yahya, 2019)과 마찬가지로 이들 물리치료 관련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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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들도 단편적 검사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진단 과정에 효과적인 보

조 수단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물리치료

적 진단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러나 진단 과정은 복잡하며 의

사결정은 어렵고 다양한 견해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Zimny, 2004). 따라서 객관적이

고 일관되며 재현 가능한 진단 과정의 틀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SOAP이나 문제 지향적 의무기록 체계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가 의료 기록이라는 

목적 외에 이러한 진단 과정의 틀은 제공하였다. 그러

나 이는 진단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그칠 뿐 

세부적인 진단 과정의 틀에 맞는 주관적, 객관적 정보

의 수집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임상 의사결정은 개인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진단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체계나 장비는 임상 실무의 고도화를 

위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단편적 

임상 검사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진단과정에서 

획득되는 주관적 정보와 개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합

리적 진단이 도출될 수 있는 진단 보조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진단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앱 인벤터(App 

Inventor)를 사용하였다. 앱 인벤터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개발을 통해 컴퓨팅 사고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MIT에서 설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휴대폰 또는 태블릿용 앱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

드 기반 개발 도구이다.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은 디자인 

편집기와 블록 편집기의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

된다. 디자인 편집기에서는 앱의 구성 요소를 디자인 

보기로 드래그 앤드 드롭(drag & drop) 으로 선택하고, 

블록 편집기에서는 구성 요소의 동작 방식을 지정하

는 프로그램 블록을 조립한다. 제작이 완료된 앱을 

패키징하고 독립 실행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스마

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Kong & Abelson. 2019). 

모바일 진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Windows 10 64Bit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Chrome Browser 111.0.5563 버전을 이용하였다. 모바

일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한 장비로 

Android OS의 레퍼런스폰인 Google Pixel 5를 이용하

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앱 인벤터 개발을 위하여 

플랫폼 웹사이트(http://ai2.appinventor.mit.edu/)에서 계

정을 만들어 로그인하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

그램에서 사용할 구성 요소를 선택하였다(Fig 1). 선택

Fig. 1. Designer editor of App inventor for physical therapeutic diagnosis

applic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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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블록 기반 코딩 방법을 사용

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다(Fig 2). 앱 인벤터에서는 

이벤트 블록, 로직 블록, 수학 블록 등 다양한 블록을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모바일 물리치료 진단 어

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모바일 물리치료 진단 어

플리케이션의 설계는 Souza (2009)가 제안한 턱관절

(temporomandibular joint) 진단 프로토콜을 기초로 작

성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임상 증상의 특이

성과 통증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진단을 설명하는 화면이 제시되는 형태로 제작하였

다. 기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초기 화면, 진단 

알고리즘 화면, 추정 진단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제작

된 어플리케이션은 Android OS 디바이스를 통해서 테

스트하였다.

2.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

개발된 모바일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은 근

골격계 물리치료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20명을 통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

가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과 턱관절 진단 프로토콜

(Souz, 2009)을 비교한 결과의 정확도(accuracy) 2문항, 

어플리케이션 접근 방법에 대한 편의성(convenience) 

2문항,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전반적인 만족도

(satisfaction) 3문항,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실무적 활

용도(usability) 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리커트 점수의 백분율 환산은 각 

문항별 평가된 리커트 점수에 20을 곱하여 환산하였

으며 이후 기술 통계를 통해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의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턱관절에 대한 안내가 되

어있는 초기 화면(Fig. 3a),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18개의 화면(Fig. 3b, 3c), 알고리즘에 따른 

추정 진단을 제시하는 12개의 화면(Fig. 3d)으로 전체 

총 31개의 기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였다

2. 어플리케이션 구현 후 사용성 평가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

션 사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물리치료사 

20명이 실시한 진단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100%, 

편의성은 90%, 만족도는 91%, 활용도는 88%이였다.

Fig. 2. Blocks editor of App inventor for physical therapeutic diagnosis 

applic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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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Convenience Satisfaction Usability

100.00±0.00 90.00±13.76 91.00±12.10 88.00±16.42

Unit : %

Table 1. The results of application usability evaluation

Ⅳ. 고 찰

최근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의료관련 산업

은 의료 빅데이터 공통 데이터 모델(common data 

model), 의료용 소프트웨어(software as medical device), 

웨어러블 기술, 유전자 분석, 디지털 치료(digital 

therapeutics)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진단, 치료 그리고 재활 영역의 급격한 변화

가 예상되고 있다(Ministry of food & drug safety, 2020).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진단 관련 연구들

을 살펴보면 COVID-19 진단 전달 어플리케이션

(Tello-Mijares & Woo, 2022), 번아웃(Burnout) 진단 어

플리케이션(Godia et al., 2022), 간질 진단 어플리케이

션(Patterson et al., 2015; 2018) 등 일부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치료 영역에서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활용(Beresford & Norwood, 2022; 

Cottrell et al., 2017; Jiang et al., 2018), 가정 운동을 

위한 활용(Arensman et al., 2022), 운동, 교육, 자가 관리

를 위한 활용(Irvine et al., 2015; Sánchez-Laulhé et al., 

2022), 체중 감량을 위한 활용(Flores Mateo et al., 2015), 

자세 교육을 위한 활용(Abadiyan et al., 2021), 요실금 

치료 및 케겔운동(Kegel exercise) 적용을 위한 활용

(Jaffar et al., 2022; Loohuis et al., 2021; Wang et al., 

2020), 심폐물리치료 적용을 위한 활용(Park et al., 

2019) 등 주로 원격 물리치료(tele-physical therapy)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 관한 연구들 이었고 물

리치료 진단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주요 요인으로는 기술적 문제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 

진단에 필요한 배경 지식, 정보 수집 능력, 검사 수행 

능력, 그리고 진단을 위한 종합적 사고의 틀 등을 갖추

고는 있으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정보공학적 

지식은 매우 부족하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외부 

개발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플리

케이션 개발 전문가 또한 물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전

문 지식이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플

리케이션 개발자의 개발 분야 이해도 부족은 어플리

케이션 사용자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는데 Dittrich 

등(2019)에 따르면 사용자의 62.5%가 일반적으로 의

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만족스러워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정보공학적 지식 

Fig. 3. Configuring the default graphical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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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앱 인벤터(App Inventor)는 구글(Google)에서 무료

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구

로서 시각적인 블록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앱 인벤터는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합한 도구로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정의하는 화면과 블록으로 된 도구를 이용하

여 메소드(methods)를 정의하는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들 두 개의 모듈이 완성되면 최종 결과는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어 확산성과 접근성이 

우수하여 비전공자들도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Park, 2013). 따라서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

이션 구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 도구

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

이션 구현을 위해 사용자 누구나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핸드폰 기반에서 구동

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리치료 진단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은 핸드폰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므로 휴대성 

및 접근성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의학 분야에서 개발된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기 보다는 개

인의 전문 지식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

점이 지적 되었다(Jutel & Lupton, 2015). 또한 

Berger-Groch 등(2021)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력 값들에 대

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출력 값을 예측하는 모형으

로 해석이 수월하고 피검자와 검사자의 상호작용이 

동반되는 대화형 의사결정 수형도(interactive decision 

tree diagram)가 대안이 될 수 있다(Jutel & Lupton, 

20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Souza 

(2009)가 제안한 대화형 의사결정 수형도 형태의 진단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진

단은 체계화된 사고의 틀에 따라 순서를 지켜 진행하

는 것이 중요한데 Souza(2009)의 대화형 의사결정 수

형도는 최종적인 진단을 위해 예(Yes) 혹은 아니오

(No)로 답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검사 및 평가가 

진행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틀 속에서 

검사 및 평가 순서에 따라 진단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진행은 쉬운 반면 정확하고 일관된 진단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진단 

알고리즘을 설계한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은 쉽고 

간편한 진단 과정의 수행, 체계화되고 일관된 진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 어플리케이션은 진단을 하는 의료전문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기존에 개발된 의료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근거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Jutel & 

Lupton,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설계 알고리즘을 임상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단 알고리즘(Souza, 2009)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후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게 될 근골격계 물리치료 임

상 경력 5년 이상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을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Buijink 등(2013)은 의료 관련 어플리케이

션이 임상 실무를 개선 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

고 있으나 어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은 임상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진단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 등은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

의 사용성 평가 결과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 편의성, 

만족도, 활용도는 88∼10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기존에 개발된 의료 진단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정

확도 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소 상이

하게 보고 되고 있다. Mobasheri 등(2014)은 유방암 

진단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근거와 의료

전문가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

였으며 Mikołajczyk 등(2021)도 피부 질환 진단 어플리

케이션의 신뢰도, 민감도, 특이도는 임상 목적을 충족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화상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한 Wurzer 등(2015)은 이들 

어플리케이션이 의료인에 의한 수기적, 주관적 추정

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

고하였으며 Bierbrier 등(2014)은 14개의 의료 계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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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의 평가한 결과 정확도는 98.6%라고 보고

하였으며 정확도가 100%인 어플리케이션은 6개로 

43%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은 신뢰할 만한 진단 어

플리케이션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보공학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손 쉽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기 위하여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나 이렇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

이드 기반 모바일 폰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를 제한된 숫자의 전문가에게 실시하여 이를 일

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

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다른 질환의 진단을 위한 새로운 진단 알고리즘의 추

가 및 임상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용성 

평가나 효율성 검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된 물리치료 진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상

용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수행은 쉽고 결과

는 일관된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

다. 앱 인벤터의 사용은 물리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 

구현의 문제점인 물리치료사의 공학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물리

치료 진단 어플리케이션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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